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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키스탄은 이란으로 보내는 밀 아직도 선적하지 않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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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 소식통은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가는 밀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다고 알렸다. 지난 해 

3월에 제안하여 2012년 8월에 합의된 거래로 백만톤의 물물교환을 계약하였으나 아직 지

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.

초기 100,000톤의 물량이 2월 중순까지 이란에 인도되기로 하였으나 약속날짜까지 선적되

지 않았다. 선적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양국상호간 정부수준의 합의도 없었다.

파키스탄 밀 35,000톤에 대해 할인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선적되지 않을 듯하

다. 물물교환 거래란 파키스탄 밀과 이란 비료, 철광석을 교환하는 것이다. 그러나 높아진 

가격과 품질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. 2012년 8월, 파키스탄은 밀 가격을 톤당 300달

러에 합의하였으나 현재 파키스탄 밀 수출가격은 톤 당 10~15달러 더 비싸다. 


